
<더불어민주당 총괄선대위 노동본부> 

포항 지역 민심 잡기 위한 유세 이어가

현대제철 노동자 의견 청취해

 

대구경북 지역을 순회 중인 더불어민주당 총괄선거대책위원회 노동본부(노동본부장 
최철호)가 포항 지역 민심을 잡기 위한 유세를 이어가고 있다. 

최철호 총괄선대위 노동본부장은 5월 26일(월), 제철 산단 노동자들의 출근길인 포
항시 남구 형산 교차로에서 현장유세를 진행했다. 

최철호 노동본부장은 “일과 삶의 조화, 일하는 사람의 휴식과 재충전을 국가가 지원
하겠다.”며, 실근로시간 단축, 국민휴가 지원 3종 세트(근로자 휴가지원제, 지역사랑 
휴가지원제, 숏컷 여행), ▲연차휴가 일수와 소진율 개선 등 이재명 후보의 주요 노
동공약을 알리는데 주력했다.

이어 최 본부장은 현대제철 포항공장을 방문해 제철 노동자 대표들의 의견을 청취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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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. 현대제철 포항공장은 작년 11월 경기침체와 중국산 저가 공세 여파로 2공장 폐
쇄 위기를 겪고 현재 축소 운영 중이다. 

최 본부장은 “국가 기간산업인 포항의 철강산업 위기에 대한 지원방안으로 산업위기
선제대응지역 지정 등 특별대응책을 마련해 지역 철강 노동자의 일자리를 보호하는
데 힘쓰겠다.”며 이재명 후보의 포항 지역 공약을 소개했다.

이후 나선 포항시 북구 죽도시장 유세 현장에서도 “이번만큼은 살기 좋은 진짜 대한
민국을 만들어달라”는 소상공인들의 격려와 함께, 더불어민주당의 험지로 불리던 경
북 지역의 달라진 민심이 곳곳에서 감지됐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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